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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글모음 ▌ 2001년 8월 24일

동아시아 번영을 위한 협력의 시작은 

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

2001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해방 된지 5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. 언제

나 그렇듯이 올해도 우리는 한일관계의 암울한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

니다. 

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죠 총리의 공동선언을 통해 화

해와 협력을 향한 양국의 노력은 나날이 증진되었습니다. 또한 2002년 월

드컵 공동 개최라는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. 

그러나 일본의 일부 우익정치세력은 역사교과서 검정 사건과 고이즈미 총

리의 '야스쿠니 신사참배' 등 일련의 극단적 우경화 현상을 보임으로써 이

러한 공동 번영의 기틀을 깨고 있습니다. 

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군국주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뿐만 아니라 

주변국 모두의 분노와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. 

일본의 일부 세력들이 왜곡된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통해 그들의 과거 침략

의 역사를 공공연하게 찬양하는 역사적 퇴행성을 보였습니다. 더욱이 이들

은 보수우익 교과서가 10% 이상 중학교에서 채택될 것이라며, 우경화의 

깃발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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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성숙한 시민단체들은 

이러한 배타적 군국주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. 일본의 중학교 중 

0.1%만이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였습니다.

바로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결과였습니다. 

우리는 여기서 동아시아의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결국 동아시아의 평

화와 번영은 양심적이고 성숙한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. 

동아시아는 격변하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. 이제 과거와 같이 자국

의 노력만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없는 환경입니다. 동아시아는 변화

하는 세계의 중심으로 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. 동

아시아는 문화적 유사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또한 중국의 거대 시장과 

일본의 첨단 기술이 존재합니다. 문화적 유사성과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

서로가 협력한다면 동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. 

동아시아 번영을 위한 협력의 시작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. 일본

의 역사교과서를 반대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. 

지금 그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 그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

가야 합니다. 이 작은 실천이 동아시아 평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, 나아

가 동아시아 공동번영의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. 

 다음의 단체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이 담긴 편지나 메일을 보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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